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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신규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 
가운데, 도심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가 주목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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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트 1.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전망, 2019 - 2027(F)

출처  세빌스코리아

Summary

• 2027년에는 수도권 내 

  데이터센터의 총 용량이 2023년 대비     

  약 2.4배 증가한 3.2GW에 

 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•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

  약 1.9GW의 데이터센터 중 약 90%가 

  재무적 투자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.

• 수도권에서는 데이터센터 용도로 

  인허가를 받은 사업 중 절반 이상이 

 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연되고 

  있으며, 정부의 규제 및 정책으로 인해 

  향후 데이터센터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

  것으로 예상된다.

• 데이터센터 공급의 어려움과 함께, 

  첨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엣지 

  데이터센터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

  한 축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

  전망된다.

개요

2019년까지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주

로 기간통신사업자 ¹ ,  I T서비스사업자 ² ,  금융

사,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

나, 2020년부터 재무적 투자자와 글로벌 운

용업체의 참여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

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.  이렇게 성장한 

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, 데

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정책, 그리고 폭발적으

로 성장하고 있는 AI  및 자율 주행 등 첨단 산

업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엣지 데이터

센터(Edge  Da ta  Cen te r )에 대해 소개한다.

공급

공급 규모

세빌스코리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, 2023

년 말 기준 수도권 내 구축된 데이터센터 용량

은 수전용량 기준 총 1 .3GW이고, 향후 4년간 

약 1 .9GW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. 따라서 

2027년에는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총 용량이 

2023년 대비 약 2 .4배 증가한 3 .2GW에 달

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공급 주체

2019년 말 기준,  세빌스코리아가 집계한 

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공급 주체는 약 87%가 

기간통신사업자 (KT ,  LG U+ ,  SKB 등 통신

사) 및 IT서비스사업자 (삼성SDS,  LG CNS, 

D ig i t a l  Rea l t y  등 데이터센터 관련 IT서비스 

제공자) 였으며, 약 13%가 정부 및 공공기관, 

금융사 등으로 조사되었다. 이후 2020년부터 

2023년까지 신규 공급된 460MW 중 약 83%

가 기간통신사업자와 IT서비스사업자에 의해 

이루어졌다.

데이터센터 개발에는 인허가 및 공사 기간

을 포함하여 약 3~4년이 소요되며,  2020년

에 착수한 사업들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

준공을 앞두고 있다. 개발주체별로 살펴보면, 

2024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 예

정인 약 1 .9GW의 데이터센터 중 약 90%가 

재무적 투자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, 2027년 

말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공급한 데이터센터 용

량이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(56%)을 차지할 

것으로 분석 된다. 재무적 투자자가 개발한 주

요 사례로는 2024년 1분기에 준공한 영국계 

사모펀드투자사 ACTIS의 안양 에포크 데이터

센터와 2024년 2분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캐

나다연금투자위원회(CPPIB )의 퍼시픽써니데

이터센터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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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 지역

2024년 이후 공급 예정인 데이터센터

들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IT  서비스사업자

가 구축한 데이터센터들이 분포한 서울 상

암부터 목동, 가산 지역으로 경기도 안양

시까지 이어진 기존 데이터센터 권역으로

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대부분 개발되고 

있다. 예정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

살펴보면 인천시가 총 470MW로 가장 많

으며, 안산시 290MW,  서울시 264MW, 

고양시 260MW,  용인시 220MW,  김포시 

160MW, 부천시 140MW 순으로 나타난다.

해당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데이

터센터 사용자가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

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요 확

보를 기대할 수 있고, 큰 규모의 필지 확

보가 가능하면서 민원으로부터 상대적으

로 자유로운 산업단지, 공업지역이 많다

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용이하다

는 특징이 있다.

공급 현황

그러나, 현재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

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총 33건의 사업 중 

절반 이상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

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. 

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센터 운영사

업자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으로 인한 

인허가 지연 및 공사 중단 등으로 파악된

다. 또한,  PF 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임차

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, 데이

터센터의 최종 임차인은 사실상 몇몇 글

로벌 CSP (C loud  Se rv ice  P rov ide r )로 

한정되어 있어 신규 프로젝트는 임차인 확

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.

현재 인허가를 받은 사업 중 약 35%

가 1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, 공사

가 진행 중인 사업 중 약 30%는 인허가 

후 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되었다. 과거 

4년간 기간통신사업자와 IT  서비스사업자

에 의해 개발된 데이터센터들이 인허가 후 

평균 4~5개월 내 착공했던 것과 비교하

면, 다수의 사업들이 계획했던 일정 대비 

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차트 2.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주체별 비중, 2019 - 2027(F)

출처  세빌스코리아

차트 3. 수도권 주요 지역별 데이터센터 공급 및 공급예정,  
2023년 이전 vs 2024년 이후

출처  세빌스코리아

*서울 서남부 : 영등포구, 양천구 목동, 금천구 가산동, 구로구 등  
 서울 서북부 : 마포구 상암동 등  
 서울 동남부 : 서초구, 강남구 등

87%
83%

8%

17%

90%

13%

1%

0%

20%

40%

60%

80%

100%

~ 2019 2020 ~ 2023 2024 ~ 2027(F)

IT서비스·통신사업자 재무적 투자자 기타 (정부·공공외)

0

100

200

300

400

500

600

인천 서울 서남부 고양 안산 안양 김포 용인 서울 서북부 서울 동남부 부천

(MW) ~ 2023 (공급완료) 2024~ (공급예정)



4savills.co.kr/insight-and-opinion/

한국 데이터센터 시장

출처  Markets and Markets, Technavio, Market.us

차트 5. 전세계 소프트웨어별 시장 규모, 2023-2028(F)

규제 및 정책

향후 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

규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. 2020

년 이후 데이터센터 개발 목적 부지 거래

가 급증했으나, 2023년에는 이전 연도의 

1/3  수준으로 감소하였다. 이는 한국전력

공사의 전력 공급 확정 소요 기간이 기존 

2~3개월에서 약 12개월로 증가하고, 수도

권 내 추가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의 

발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. 

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1월에 발표

한 ‘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’

에 의하면 2022년 9월 기준 국내에 운영 

중인 147개 데이터센터 입지의 60%,  전

력 수요의 70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

으며 이 비율은 2029년에 각각 80%대로 

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 이에 따라,  정

부는 2023년 3월부터 ‘전기사업법 시

행령’ 개정안을 통해 5MW이상의 대용

량 전력수요가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

줄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

를 마련하였으며, 2024년 6월 14일부터

는 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’을 도입

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10MW이

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인허가 여

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
데이터센터 개발 제한과 함께, 산업통

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‘공급여유

지역’(서울, 인천,  경기 외)  내 데이터센

터 운영 시 시설공사비용 할인 및 예비전

력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

2023년 6월부터 ‘기본공급약관 시행세

칙’을 개정하였다.

엣지 데이터센터
(Edge Data Center)

상기에서 서술한 이유들로 대규모 데

이터센터 신규 개발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

되면서 엣지 데이터센터가 주목받고 있다. 

엣지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의 최종 사

용자이며 생성자인 개인이 밀집한 도심에 

위치한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. 특

히 엣지 데이터센터는 AR/VR,  자율주행, 

차트 4. 엣지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, 2020 - 2028(F)

출처  Zion Markets Re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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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oT ( In te rne t  o f  Th ings ) ,  OTT 등 데이터 

응답 속도가 중요한 사업자들이 엣지 캐싱

³  및 엣지 컴퓨팅⁴을 통해 레이턴시⁵를 줄

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.

엣지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전력 용량

이 500kV 이하인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, 

최근에는 관련 산업군의 데이터 생성량이 

급증하며 2~5MW 규모의 센터도 등장하

고 있다.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들 대비 

새로운 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거나 기존

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규

모이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및 생성자의 

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

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

전세계 엣지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4

년 이후 연평균 23%씩 성장할 것으로 예

상되며,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

25%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전세계 엣

지 데이터센터 시장의 약 24%를 차지할 

것으로 예상된다.

엣지 데이터센터 수요

현재 개발 중인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

터들은 시설 규모와 장비의 고도화를 통

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최적화 

되어있다. 다만,  이러한 센터들은 주로 수

도권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 내 데이터센

터와는 달리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단점이 

있다. 이로 인해, 서울 내에서의 조밀한 네

트워크망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

며, 따라서 엣지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증

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엣지 데이터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사

업자들은 낮은 레이턴시와 엣지 컴퓨팅 기

술이 필요한 AR/VR,  자율주행, IoT  등의 

IT기업이며, 최근 개발되는 대규모 센터의 

주요 수요자인 글로벌 CSP사업자 또한 사

업의 전략에 따라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

하는 추세이다.

AR/VR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3년부

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9%

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 또한,  자율주

행 소프트웨어 시장은 같은 기간에 더욱 

급격한 속도로 성장하여 연평균 39%씩 

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28년까지 시

장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

된다. 또한,  IoT 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3

그림 1. 엣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망

출처  세빌스코리아

표 1.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엣지 데이터센터의 개발 예시 비교

구분 대규모 데이터센터 엣지 데이터센터

센터 규모 ^ 토지면적 약 2,000 ~ 3,000평
^ 연면적 약 10,000평

^ 빌딩 내 3 ~ 4개층 임차
^ 연면적 약 300평

개발 기간 평균 24 ~ 30개월 평균 3 ~ 6개월

전력 용량 40WM 2 ~ 5MW

전력 수전 절차

대용량 수전예정통지 → 한전 사전검토 회신

→ 전기사용신청 → 한전 공급방안검토 

회신 → 전기사용자계약 체결

전기사용신청 → 한전 공급방안검토 회신

→ 전기사용자계약 체결

특징
^ 지중선로 구간 및 데이터센터 인근  
전자파 피해 우려로 인한 주민 민원 多

^ 소음 관련 주민 민원 多
^ 주변 민원 少

주요 임차인 ^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
(Google Cloud, AWS, MS Azure 등)

^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
(Google Cloud, AWS, MS Azure 등)
^ AI, OTT, AR/VR 등 관련 IT기업

출처  세빌스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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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 기간통신사업자: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기간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

2.  IT서비스사업자: In fo rmat ion  Techno logy  분야에서 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통신장비 관련 각종 전문 서비스를 

                       제공하는 기업 

3 .  엣지 캐싱(Edge  Cach ing ) :  데이터를 원거리의 중앙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와 가까운 엣지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전달 및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기술 

4 .  엣지 컴퓨팅(Edge  Comput ing ) : 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센터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한 현장 혹은 근거리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방식으로, 데이터를 발생지 주변에서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고 인터넷 대역폭 사용량이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소하는 장점이 있음 

5 .  레이턴시(La tency ) : 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송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, 즉 지연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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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요 데이터센터 용어 해설

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2%씩 성장할 

것으로 분석된다. 

엣지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주 데

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복구

를 지원하는 재해복구(Disaste r  Recovery ) 

센터이다. 최근 데이터센터의 화재, 전산망 

마비 등 디지털 재난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

라 '디지털 안전 3법'  시행령 개정안의 국

무회의 통과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재해복구 

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

황은 향후 엣지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증가

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엣지 데이터센터 개발 특징 및 전망

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비교할 때,  엣지 

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5MW 이하로 구

축되며, 입지 선정, 전력 수전, 개발 기간 및 

비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.

우선,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인해 도심 

내 소형 필지에 구축이 가능하고, 층고 및 

하중 등 물리적 조건만 맞다면 기존 건물의 

일부 층을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 하는 방

식으로도 구축할 수 있다.  기존 건물 리모

델링을 통해 구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전

력 인입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센터의 규

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등 

일부 인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

문에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과 비용을 크게 

절감할 수 있다. 

또한,  사용 전력이 5MW 미만인 경우에

는 수전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(5MW 이

상:  1년 전)  전에 미리 신청해야하는 ‘전

력수전예정통지서’ 제출 대상이 아니며, 

올해 6월부터 실시되는 분산에너지활성

화 특별법 상 ‘전력계통영향평가’를 받

아야하는 대상(10MW 이상)  에 포함되지 

않기 때문에 최근들어 데이터센터 구축에 

장애요소로 등장한 전력 확보의 불확실성

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또한 엣지 데이

터센터의 큰 특징이다. 

A I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AR/

VR,  자율주행, IoT  사업자의 엣지 데이터

센터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

다.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국내 데이터센

터 개발 현황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

의 정책을 고려할 때 엣지 데이터센터는 

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한 축으로 새롭

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
